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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년 4월 25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통령 발언록

법의 날, 법조계 인사 간담회

법과 현실이 합치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소망

 

저와 정부가 하는 여러 분야의 일(개혁)은 법치주의 사회로 가려는 것입니

다. 검찰도 더 이상 부당한 명령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대통령도 부당한 

명령을 (검찰에) 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. 

앞으로 법조문화가 바뀔 것이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. 법무부, 검

찰, 국정원 등이 권위의 상징이거나 대통령 개인에게 봉사하는 조직이 아

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.

 

아쉽게도 우리 사회엔 법을 불편하게 여기며, 법이 힘있는 사람의 편에서 

자신을 구박하고 홀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. 강자든 약자든 법

이 우리 편이라고 느끼도록 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.


